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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 내

적 특성인 내재적 동기와 희망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영남, 호남 지역 일반계 남녀 고등학생 443명의 

설문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간의 관계를 내재적 동기와 희망이 매개하는 것으로 가설모

형을 설정하여 내재적동기와 희망과의 관계에 방향을 설정한 2가지 경쟁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업스트레

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학업스트레스가 학습자의 희망을 거쳐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되는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에서 희망으

로 가는 경로계수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희망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

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업 소진으로 이어지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 중 희망과 내재적 동기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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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1)

** 제 2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논문 요약



2  아시아교육연구 15권 4호

Ⅰ. 서론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공부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내면서도, 미래를 

꿈꿀 시간이 없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감이 낮은 우리나라 학생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의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

리나라 고등학생 중 73.6%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주요 스트레스원이 공부‧
와 성적(65.2%)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이러한 상황은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선행 연구들(고홍월, 2012; 모상현‧김미영, 2009; 손향

숙, 2002; 이자영, 2010b; 황혜정, 2006)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고등학생 시기에

는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을 치러야 하므로 학업스트레스의 강도는 어느 시기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누적된 학습문제와 스트레스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은 

학업 자체에 대한 태도를 넘어서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 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현상이다(고홍월, 2012; 문경숙, 2006; Bakker et al., 2000; Yang,

2004).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자신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거

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초과하여 요구받음으로 인해, 개인의 안녕상태가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느끼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이다(Lazarus & Folkman, 1984).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응적 자원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학업 관련 요구의 산물(Wilks, 2008)이며, 성

적, 수업, 공부 등 학업과 관련된 일로 부모, 교사, 자기 스스로의 압력에 의해 학생들이 고민하

고 괴로워하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이다(박병기․박선미, 2012).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입시로 인한 부담감이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의 강도는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

로 인해 불안(한태영, 2005)이나 우울, 자살생각 등의 정신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한 성장장애,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

기도 한다(고재홍․윤경란, 2007; 신현숙 외, 2005; 이경숙․김정호, 2000). 한편 학업스트레스는 우

울, 자살 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지현․이정윤, 2009)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소진을 

통해 나타난다는 연구들은(Koeske & Koeske, 1991)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악영

향을 미치기 전에 학업소진 감소에 관심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

트레스, 정신적 소모감,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갈 상태

(이영복·이상민·이자영, 2009)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학업소진은 장기간에 걸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야기되며, 학업소진을 경험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와 무능감을 보이고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이 약하며(고홍월, 2012), 우울, 강박, 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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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심리적 증상(이은희·최태산·서미정, 2000; 한태영, 2005; Bakker et al., 2000; Koeske &

Koeske, 1991)과 자살생각(고재홍·윤경란, 2007; 문경숙, 2006; 이지현·이정윤, 2009)이 증가하고,

결석률이 높아져 학업중단상태에 놓이기도 한다(전혜진·김영갑, 2011; Meier & Schmeck, 1985;

Ramist, 1981; Yang, 2004). 특히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성공적인 대학입시’라는 거대하

고 유일한 생애최초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내외적 압력을 경험하면서 노

력에 비해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고, 반복적인 좌절에 기진맥진하게 되어 학

업에 대한 무능감, 반감, 냉소적인 태도 즉 소진을 경험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소진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요구-통제모형(CDM: Deman-Control Model)과 

노력-보상 불균형모형(ERIM: Effort-Reward Imbalance Model)이 있다. 요구-통제모형은 많은 

양의 직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통제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소진이 야기된다

고 설명하며,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은 개인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자기 존중이나 인정, 보상 

등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 때 소진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요구-통제 모형(Karasek, 1979)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과다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높은 학업요구를 받고 있지만 학

업에 대한 학업 분량이나 시간을 조절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통제감이 낮아 소진

유발상황에 놓이게 된다(김민애 외, 2010; 남상필·이지연·장진이, 2012, 이은영, 2014). 노력-보상 

불균형모형(Siegrist et al, 1990)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쉽게 오

르지 않거나 또는 자녀가 거둔 학업성취에 대하여 쉽게 만족하지 않고 더욱 높은 성취도를 기대

하는 부모를 둔 경우가 많아서,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따르는 소진을 경험

할 가능성이 있다(Bellingrath, Weigl, & Kudieka, 2008; Li, Yang, & Cho, 2006).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요구-통제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 모두에서 소진에 이를 우려가 높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강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으로 이르기 전에 완충역할을 하는 요인들

이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안녕감

의 관계(강명희, 이수연, 2012) 및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고재홍, 윤경란, 2007)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 사이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 연구(김영실, 2012)가 있으며, 학업동기(이자영, 2010a; 조한익·이현아, 2010)와 희망(강명희,

2013; 김남희, 2006; 이희경, 2007; 조한익, 2012)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조한익과 이현아(2010)는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수행회피목표가 완전 매개함을 검증하였으며, 몇몇 연구들은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중

요한 자원일 뿐 만 아니라(김남희, 2006; 이희경, 2007; 조한익, 2011),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강명희, 2013). 이 외에도 부모의 기대(신병창,

2012), 양육태도(한은아 외, 2011), 유대감(신혜진·유금란, 2014) 등의 개인외적 변인들 또한 학업



4  아시아교육연구 15권 4호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과 내재적 동기이다. 희망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goal-thinking),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며(pathway thinking), 그리고 수

립한 전략들을 사용하여 목표를 추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역량(agency thinking)을 발현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긍정적인 에너지이다(Snyder, 2002; Snyder, Harris, et al., 1991). 희망은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노력하는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설명을 제공한다

(Padilla-Walker, Hardy, & Christensen, 20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희망은 약물남용

(Carvajal, Clair, Nash, & Evans, 1998), 폭력과 공격(Bolland, 2003), 성행동(Chang et al., 2003),

자기 존중감, 삶의 만족, 학업성취를 예언하였고(Adelabu, 2008; Barnum et al., 1998; You et al.,

2008), 사회적지지(Bland & Darlington, 2002), 내외통제성(Bunston, Mings, Mackie, & Jones,

1995), 종교(Ciarrocchi, Dy-Liacco, & Deneke, 2008)등에 의해 예언되었다. 또한 희망은 청소년

의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인 안녕감을 매개하였고(Yarcheski, Mahon, & Yarcheski, 2001),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인 건강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Mahon, Yarcheski, &

Yarcheski, 2004).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희망 연구는 비교적 덜 이루어졌지만, Snyder 등(2002)은 희망이 높

은 학생들은 목표를 향한 다양한 경로를 만드는 능력과 학업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 과제수행 

상황에서 불안이 적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 내적으로 쉽게 동기화되어 학업수행 및 성취

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조한익(2012)의 연구에서 희망은 수행접근동기 및 숙달접근동기와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를 매개하였고, 장은주와 이종연(2014)의 연구에서 희망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처능력을 높이고, 학업성취도와 주관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승하

와 신희천(2010)의 연구에서는 희망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와 같이 희망은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특질이며, 시련이나 스트레스 상황

에서 완충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 사이의 관계를 매

개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아직 그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서 과제에 몰두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과제완수를 향한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성향(Deci & Ryan, 1985)이며, 심리적 욕

구, 개인적 호기심, 타고난 성장을 향한 노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다(Reeve, 2006).

내재적 학업동기는 특별한 외적 보상이 없더라도 학습하려는 내용에 관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

에 학습하려고 하는 경향이며, 학습상황에서 개인의 활력을 증가시키고, 자존감, 집중력, 긍정적 

영향력 등을 촉진한다(Ryan & Connell, 1989). 내재적 동기는 자신을 어느 정도로 그 행동의 주

체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속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학습에 대한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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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열정과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여 학업소진을 

덜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상관, 학업적 자기 효능감

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이민희·정태연, 2007; 정지영·김희화, 2010; 조정은, 2011). 또한 내

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안도희·최혜림, 2012), 내재적 동기를 포함한 자

율동기 유형이 학업 소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고홍월, 2012).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은 내재적 동기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강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유발하지만, 학업스트레스가 심한 상

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희망이 있거나, 외적보

상보다 과제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내재적 학습동기가 있다면,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

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희망과 내재적 동기가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두 개의 매개변인인 내재적 동기와 희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방향

을 이론적으로 결정할 만큼 충분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희망이 가난한 유색인

종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며(Juntnen & Wettersen, 2006), 중학생의 성취동

기,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향란, 2012), 또는 희망 증진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의 학업동기가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박문규, 이영순, 2011)는 희망이 학업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충분한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을 

높여준다는 연구(Davis-Maye & Perry, 2007)와 희망이 지지적인 성인과의 안전한 관계에서 발

달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Shorey et al., 2003)들은 내재적 동기가 증가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희망이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희망과 내재적 동기의 관계의 방향은 계

속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희망과 내재적 동기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가

정하여 가설모형으로 설정하고, 희망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과 내재적 동기가 희

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두 가지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가설모형과 두 가지 경쟁모형 들 

간의 적합도 및 경로의 유의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 내재적 동기, 희망, 학업소진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스트레스의 

남녀차이 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인 학업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지만(김

미경 외, 2012; 김현희, 2009), 고3 인 경우 남학생이 부모와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조

강래, 2007) 스트레스의 성별 차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성적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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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적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외, 2012). 내재적 동기의 성별 차이 분석에서는 중학생의 경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았고(명혜원, 1999),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희망

이 낮았다(조한익, 2010; Kenny et al., 2010). 학업소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Kiuru, Aunola, Nurmi, Leskinen,& Salmela-Aro, 200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피, 정서적 소진, 신체적 소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소진 경향성을 

보여주었다(조주연·김명소, 2013). 이와 같이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서로 다른 결

과들을 내는 소수의 연구만이 진행되어 있어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라 학업스트레스 상황이 희망이나 내재적 동기에 미치

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면 학업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희망, 내재적 학업동기, 학업소진의  구조적 관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희망, 내재적 학업동기, 학업소진의 구조적 관계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경기, 영남, 호남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00여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를 설명한 후 우편으로 검사지를 발송하고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령은 2014년 

5월 초부터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

항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43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과 학년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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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학년
전체

1 2 3

성별
남 67(44.37) 83(52.53) 72(53.73) 222(50.11)

여 84(55.63) 75(47.47) 62(46.27) 221(49.89)

전체 151 158 134 443

2. 측정도구

1) 학업스트레스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와 박선미(2012)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

화한 학업스트레스 척도 중 자기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적스트레스, 수업스

트레스, 공부스트레스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성적스트레스는 학업(수업, 공부)의 결과

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나타내는 4문항(문항 예: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괴롭다), 수업스트레스는 학교에서 정해진 과정과 시간에 배우면서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나타내

는 4문항(문항 예: 수업 시간이 되면 다른 생각이 나서 괴롭다), 공부스트레스는 스스로 학문을 

익히면서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나타내는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문항 예: 해야 할 공부 양이 많

아 답답하다).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자기스트레스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성적스트레스 .91, 수업스트레스 .84, 공부스트

레스 .85 이다.

2) 학업동기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용 학업동기척도(이민희․정태현, 2007)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내용분석 및 Ryan과 

Connell(1989), 김아영과 오순애(2001), 고경희(2003), 박병기 외(2005)의 척도에서 선별한 68문항

을 타당화하여 개발되었으며, 최종 5요인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6문항으로 

구성된 내재적 동기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과 

만족감 혹은 학습활동 그 자체에 역점을 두는 정도를 측정한다(문항 예: 잘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을 느끼곤 한다). 원척도가 5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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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6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 검증한 내재적 동기 척도의 신뢰도는 .87이다.

3) 희망 척도

연구대상의 희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 등(1996)의 상태희망척도를 한국 학생에게 타

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강이영, 2002). 상태희망척도는 특정 시점의 목표 지향적 사고를 평가하

는 척도로서(송주영, 이희경, 2013), 주도사고 3문항, 경로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사

고는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적 에너지를 측정하며

(문항 예: 현재 나는 내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로사고는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생성하는 것과 그러한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다(문항 예: 나는 현재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원 척도는 8점 리커트 척도인데 본 연구에서

는 다른 척도와 통일성을 위해 6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각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경로사고 .77, 주도사고 

.80이다.

4) 학업소진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2010b)의 한국형 학업소진척도(KABI:

Korea Academic Burnou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aslach & Jackson, 1981)를 이영복 외

(2009)가 타당화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타당화한 것이다. 한국형 학업소

진척도는 탈진, 냉담, 무능감, 반감의 4요인 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이

다. 탈진은 공부로 인해 지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문항 예: 나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냉담은 공부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며(문항 예: 나는 

공부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무능감은 공부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문항 예: 나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된다), 반감은 공부를 싫어하는 감정을 의

미한다(문항 예: 나는 공부가 중요한 세상이 싫어진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는 탈진 .89, 냉담 .87, 무능감 .87, 반감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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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간의 

관계, 구조모형의 적합도, 그리고 경로계수를 파악하였다.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므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², GFI,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1.0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간

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변인을 학업소진으로 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1.5)와 공차한계도 안정적이어서 본 자료는 정규분

포의 가정을 만족시켜주었다. 측정변인들의 상관행렬은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유의

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p<.01 또는 p<.05)를 보이고 있으나, 내재적 동기와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성적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와 내재적 동

기, 학업스트레스와 희망, 내재적동기와 학업소진, 희망과 학업소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15 ~-.31)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내재적 동기와 희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소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45~.68)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잠재변인 측정변인(1-6점)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소진

무능감 3.07 1.09 .207 -.588

반감 4.33 1.15 -.616 .150

탈진 3.45 1.22 .090 -.562

냉담 3.20 1.18 .365 -.262

희망
주도사고 3.50 1.07 .046 -.178

경로사고 4.10 0.88 -.190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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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Χ²=321.003(df=81, p<.01), GFI=.914, CFI=.918, TLI=.907, RMSEA=.082). 한편 학업스트

레스의 하위요인들은 .70-.85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상태희망의 하위요인들은 .76-.86의 요인

부하량, 내재적 동기는 .68-.79의 요인부하량, 학업소진의 하위요인들은 .67-79의 요인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15

개의 측정변수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수를 구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스트레스, 내재적 학업 동기, 희망,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해 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가설모형은 내재적 동기와 희망이 각각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

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경쟁모형은 정적 상호상관(표 3참조)관계를 갖

는 내재적 동기와 희망 두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의 방향에 따라 구조모형의 타당성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경쟁모형 1은 내재적 동기가 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

로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경쟁모형 2는 희망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가설모형 

가설모형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와 희망 각각이 매개효과를 갖

는지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내재적 동기의 측정문항 1번과 2번, 3번과 4번

잠재변인 측정변인(1-6점)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스트레스

성적스트레스 4.02 1.32 -.583 -.271

수업스트레스 3.18 1.15 .171 -.435

공부스트레스 3.98 1.25 -.463 -.427

내재적 동기

문항1 3.86 1.26 -.288 -.387

문항2 4.14 1.28 -.723 .173

문항3 3.67 1.41 -.232 -.698

문항4 4.03 1.37 -405 -.467

문항5 3.70 1.41 -.290 -.675

문항6 3.67 1.28 -.253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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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 간 상관을 2개 허용하였다.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400.165(df=82, p=.000),

CFI=.904, TLI=.842, RMSEA=.194, GFI=.899 였으며, 경로계수 추정치에서 희망 → 학업소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내재적 동기와 희망사이의 오차항 간의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ex)가 64.41로 나타나 내재적 동기와 희망사이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그림 1] 가설 모형 (비표준화경로계수)

2) 경쟁모형 1

[그림 2] 경쟁모형 1(비표준화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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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모형 1은 내재적 동기가 증가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에서 희망이 유발될 수 있음을 나타

내는 연구(Davs-Maye & Perry, 2007; Shorey et al., 2003)에 기초하여 가설모형에 내재적 동기에

서 희망에 이르는 경로를 추가한 것이다. 경쟁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Χ²=323.799(df=81,

p=.000), CFI=.927, TLI=905, RMSEA=.082, GFI=.916 이며, 경로계수 추정치에서 희망 → 학업소

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고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적합도 지수는 가설모형보다 향상되었고,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를 거쳐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나, 학업스트레스

가 희망을 거쳐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쟁 모형 2

[그림 3] 경쟁모형 2(비표준화경로계수)

경쟁모형 2는 희망이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김향란, 2012; 박문규·이영순,

2011; Juntnen & Wettersen, 2006)에 기초하여 가설모형에 희망에서 내재적 동기에 이르는 경로

를 추가한 것이다. 이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에서 학업스트레스→ 내재적 동기, 희망 → 학업소

진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경쟁모형 2의 적합도 지수는 경쟁모형 1의 적합도 지수와 같으나

(Χ²=323.799(df=81, p=.000), CFI=.927, TLI=905, RMSEA=.082, GFI=.916), 학업스트레스가 희망

과 내재적 동기를 거쳐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희망과 내재적 동기의 경로의 

방향이 경쟁모형 1과 반대로 설정된 이 모형에서는 학업스트레스에서 내재적 동기에 이르는 경

로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희망을 통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희망의 상관(-.30**), 희망과 학업소진의 상관( -.31**) 및 내재적 동기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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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45**)을 고려할 때, 경쟁모형 2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한 희망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로를 제거한 후 Χ² 변화량의 유의도와 

자유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량을 보이지 않았고, 적합도 지수가 유사하여 2개

의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 더욱 간명한 모형이므로 경쟁모형 2-1([그림 4] 참조)을 가지고 변인들

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326.806(df=83, p=.000), CFI=.927,

TLI=.907, RMSEA=.082, GFI=.915로 나타났으며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p<.01)

하게 나타났다. 경쟁 모형 2-1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희망과 내재적 동기를 거쳐 학업소진에 이르

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레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

며, 이 경로의 유의 확률은 .01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함(p<.05)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업스

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를 희망과 내재적동기가 부분 매개함을 나타내 준다.

[그림 4] 경쟁 모형2-1 (비표준화경로계수)

<표 4>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희망과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표준화 회귀계수 유의확률

학업스트레스→희망→내재적 동기 -.203 .010

희망→내재적 동기→학업소진 -.084 .010

경쟁모형 2-1을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뿐만 아

니라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학습자의 희망이 낮아지면 내재적 동기가 영향을 받아 학습자의 내재

적 동기가 감소되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되는 간접 경로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

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희망과 내재적 동기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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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의 구조적 관계 차이 분석 결과

먼저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집단의 구조모형(경쟁모형 2-1)에서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전반

적으로 남학생집단의 적합도지수가 여학생집단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비교

x² df p CFI TLI GFI RMSEA

남학생 185.16 83 .000 .944 .929 .903 .075

여학생 240.36 83 .000 .897 .869 .887 .093

남녀 두 집단 간 비제약 모형과 모든 경로를 등가제약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6>와 같

다. 두 모형의 x²차이는 5.51(Δdf=4)로 p<.05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Δx²< 9.49, Δdf=4) 다른 

적합도 지수는 두 모형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CFI는 .90에 약간 미치지 못하나 TLI>.90,

GFI>.90으로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x² df p CFI TLI GFI RMSEA

비제약 420.61 166 .000 .894 .904 .924 .059

제약(모든경로) 426.12 170 .000 .893 .906 .924 .058

다음으로 모든 경로에 등가제약한 모형에서의 경로계수를 두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는 <표 

7>와 같고,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별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표 7>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별 모수추정치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비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학업스트레스→희망 -.206*** -.430***

희망→내재적 동기   .669***   .623***

내재적 동기→학업소진 -.147** -.153***

학업스트레스→학업소진   .664***   .716***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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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경로계수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제약 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한 모

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학업스트레스에서 희망의 경로가 유의한 차이를 보

여주었다. 즉 학업스트레스 → 희망의 경로계수는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희망이 더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 비 제약모형과 집단 간 등가 제약모형들 간의 차이 비교 (*p<.05)

등가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의 변화량 x²변화량 TLI 변화량

학업스트레스→희망 1 5.370
* .001

희망→내재적 동기 1 0.092 .001

내재적 동기→학업소진 1 0.006 .001

학업스트레스→학업소진 1 0.165 .001

모든 경로 4 5.511 .00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희망과 내재적 동기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 변인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영남, 호남 지역의 일반계 고등

학생 433명의 설문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

업스트레스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거쳐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p<.05)을 검

증하여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와 희망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측정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 내재적 동기, 학업스트레

스와 희망, 내재적동기와 학업소진, 희망과 학업소진의 관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내재적 동기와 희망, 학업스트레스와 학업 소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

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별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나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희망과 내재적 동기는 낮아지고 학업소진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재적 동기와 

희망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감소되고, 희망이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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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학습자의 학업소진이 증가하고(김민애 외, 2010; 남상필․이
지연․장진이, 2012, 이은영, 2014), 학업동기가 낮아지지만(이민희․정태연, 2007; 조정은, 2001), 내

재적 동기와 희망이 증가할수록 학업 소진을 덜 경험한다는(고홍월, 2012; 장은주․이종연, 2014;

조현주, 2010; 진승하․신희천, 2010)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 중 성적스트레스와 내재적 동기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내재적 동기와 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성적은 학업에 대한 외적 결과이기 때문에, 외적인 결과인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과제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자발성에 기초하는 내재적 동기와 유의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음을 경험적으

로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이 결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들을 통

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 내재적 동기, 희망의 구조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4]를 통해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가 학습자의 희망에 영향을 주고 다시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되는 간접 경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여 희망과 내재적동기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

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내

재적 동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희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높은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를 직접 낮추기 보다는 학습자의 희망을 감소

시켜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학습자의 희망수준에 따라 학업소진이 직접 

영향 받기보다는 학습자의 높은 희망이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켜서 학업소진을 덜 경험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개인이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최적의 도전을 추구하고 달성하려는 성향

(Deci & Ryan, 1985)인 내재적 동기는 여러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김부미, 2014;

이민희․정태연, 2007; 조정은, 2011)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분석할 때 희망을 포함하면,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희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자신을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을 가진 주도적 존재로 인식하고 목표를 향한 다양한 경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희망 수준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학업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는 것을 보여준 김부미(2014)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낮은 집단인 경우 학업스트레스가 무동기와 

자율동기를 더 많이 설명하고, 성적이 높은 집단인 경우 통제동기를 더 많이 설명한다고 나타났

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습자의 다른 내적 특성과 연관되어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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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내적 특성 중 하나가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희망이 학업소진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도 상관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진승하․신희천, 2010; 장은주․이종연,

2014).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 내재적 동기, 희망, 학업소진을 포함하여 분석한 구조모형에서는 

희망이 학업소진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목표를 향한 추진력과 달성가능한 방법의 소지여부에 대한 평가인 희망

이 학업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주관

적 안녕 상태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희망이 높은 학습자는 학업스

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실패보다는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지망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Snyder, 1994; 2002),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로 인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학업소진이 낮아질 수 있다.

넷째,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는 없었지만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에 비해 학업스트레스에서 희망에 이르는 경로계수

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여학생의 희망 수준에 남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희망수준이 남학생의 희망수준보다 학업스트레스에 의해 민감

한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성에 따라 차별화된 학업 스트레스 조절 프로그램이 필요

하고 특히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아

울러 무엇으로 인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희망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조절 능력,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 희망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들 각각을 위한 프로그

램들은 적지 않게 개발되어 있다(스트레스 대처훈련의 예: 김정호․이경숙, 2000; 김은주․천성문․ 
이영순, 2012,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의 예: 김형국, 2013; 박진희, 2012, 희망증진 프로그램의 

예: 박문규․이영순, 2011, Lopez et al., 2009).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서도 교과 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학업스트레스 감소나 학업동기 증진 및 희망 증진 등의 심리지

원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입시준비방법이 다양화되고 학생들

의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자치활동이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학업스트레스 감소 프로

그램, 학습동기 증진 프로그램, 희망증진 프로그램 등을 학생들에게 보급하려는 노력을 해보거

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김동일 외, 2010)은 고려해볼만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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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재적 동기, 희망의 역할을 경

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소진을 많이 경

험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소진 방지를 위해 집중해야할 심리내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학업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 관리 및 감소를 위한 전략과 함께 학

습자의 내적 특성인 내재적 동기와 희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희망의 역할을 탐색했다는 점이다. [그림

4]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습자의 희망을 통해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소진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속적인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학습자의 희망 수준이 높으면 내재적 

동기가 낮아지지 않으며, 학업소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 희망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이

고, 또한 내재적 동기 유발을 위해 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최근 학업스

트레스 감소 및 학업동기 향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김동원, 2013). 그

러나 학업소진 감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통합한 연구가 필요하고 더불어 학습자의 희망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습자의 낮은 내재적 동기가 학업 소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학업스트레스가 우울, 자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소진을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Koeske & Koeske, 1991). 따라서 학업소진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

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재적 동기를 증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희망과 내재적 동기에 국한하여 그 역할을 탐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

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이르는 경로에 영향을 주는 개인 외적 변인 및 또 다른 개인 내

적 매개변인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학

생들의 학업소진 예방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다른 매개변인을 밝힌 선행 

연구들(예, 박일경 외, 2010, 신병창, 2012; 신혜진․유금란, 2014; 이자영, 2010a, 조한익․이현아,

2010; 한은아 외, 2011; Maslach & Jackson, 1981; Yang, 2004)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 특성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

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 학업소진, 희망과 내재적동기의 학년별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

후에는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특징을 포함한 다른 학년의 특징을 반영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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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ademic Stress, Hope,

In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Burn-out of High School Student

and the Gender Difference

Kang, Hye-Jeong*

Kang, Seong-hyeun**

Lim, Eun-m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intrinsic motivation, and hop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by

gender. To achieve the purpose,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male (N=222) and female (N=221)

high school students in Kyunggi, Youngnam, and Honam province in South Ko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cademic stress had a direct effect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stress

also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academic burnout. i.e.,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the academic burnout was reduced by hope and intrinsic motiva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stress had some more negative influence

on their hope as compared to males. Both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with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Hope,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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